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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 여러분,안녕하십니까?

얼마 전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보고받으면서 귀사를 비롯한 몇몇 민간

기업의 모범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.

어려운 여건에서도 더불어 사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계신 여러분께 깊

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울러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장애인을

고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.

어떻습니까? 우리 장애인 근로자들, 책임감 있고 성실하지 않습니까? 역량과

자세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몸이 좀 불편하다는 것이 결

코 채용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.

다행히 최근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2004년 처음으로 정부부문

에서 의무고용비율 2%를 달성했습니다.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14년 만의 일입

니다.공기업과 민간부문에서도 의무비율을 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아직 크게 부족합니다. 무엇보다 고용효과가 큰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

요합니다.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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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여 주는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를 통해 현재 1.3% 수준

인 고용비율을 빠른 시일 내에 2%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.

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

제공하고, 공공기관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해 나갈 것

입니다.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. 일자리야말로 장애

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의 선물입니다.

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, 올 한 해

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복 많이 받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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